
“장산곶 마루에∼ 북소리 나더니∼ 오늘도 상봉에 님 만나보겠네. 에헤야 에헤야 에헤 에
헤야 님 만나보겠네.”(장산곶 타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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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MZ, 희망의 사람들] 심청… 갈라진 바다 너머로 ‘장산곶 상봉’ 꿈꾼
다
11월의 풍경: 백령도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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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말 백령도를 방문해 심청각에 올랐다. 달이 환한 밤이어서일까. 심청상(像)이 도
드라져 보였다. 효녀 심청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바다에 몸을 던지기 직전 홀로 남을 
아버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고 있다. 동상 너머로 보이는, 가로로 길게 누운 땅이 북
한 장산곶이다. 황해도 민요 ‘장산곶 타령’으로 익숙한 그 지명이다. 심청전의 작가는 수
백년 후 한반도가 분단돼 인당수 주변 바다도 남북으로 갈라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. 
장산곶 타령의 가사처럼 님 상봉하듯 남북관계도 좋아졌으면 좋겠다. 분단의 땅에 세워
진 심청은 그런 소망도 품고 있지 않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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